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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경수는 설립된 지 1 년 남짓 된 게임회사 A 에 합류하여 총 6 년을 근속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도 경수가 2 년 전부터 개발 책임자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1 년 전,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경수와 직원들의 밤과 낮을 갈아 넣어 만든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둬 회사의 매출과 가치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밝기만 할 것만 같던 경수의 회사 생활은 올해 3 월 M&A 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경수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던 이전 대표와 달리 게임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새 대표이사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새 대표이사도 경수를 좋게 보면 리더십 있게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지만 나쁘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썩 맘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툴 때 더 힘든 쪽은 아랫사람인 경수였습니다.  

한편, 살던 집의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던 경수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식을 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가 스톡옵션 행사의 이유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회사를 떠날 생각도 있었습니다. 경수는 법무팀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뜻을 알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법무팀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전화로 따져 묻자, 대표이사 지시로 로펌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니 곧 답변하겠다는 찜찜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장이 경수를 찾았습니다. 법무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경수가 아직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받은 날로부터 2 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데 

경수의 총 근무 기간은 6년이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날로부터는 아직 2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준비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꺼내서 2019 년 10 월부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힌 

부분에 밑줄을 그어 법무팀장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장은 "회사와 직원 사이에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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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일로부터 2 년'에 해당하는 의무 재직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로펌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을 들으며, 내년 이사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의무 재직 기간이 갑자기 1 년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경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지시로 해당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했던 법무팀장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자니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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